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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2011년 뉴미디어 세미나 및 방송기술 워크숍 참석 현황

NO. 교육명
참가
인원

교육기간

1 3DTV 방송워크숍 3 2011.03.29 ~ 2011.03.30

2 스마트TV 및 방송기술 세미나 5 2011.05.03 ~ 2011.05.04

3 스마트TV기술 및 개발자 워크숍 3 2011.06.02

4 KOBA2011 컨퍼런스 59 2011.06.14 ~ 2011.06.16

5 스마트TV 방향 및 전망 세미나 (보직부장) 2011.07.14

6
POP음악의 장르, 역사, 특징 강의 

(라디오기술부)
2011.09.26

7 AES(Audio Engineer Society) 국제 컨퍼런스 참가 3 2011.09.29 ~ 2011.10.01

8 디지털방송기술 워크숍 3 2011.10.05 ~ 2011.10.06

<표 5-11> 2011년 기술 부문 외부위탁교육 현황 

NO. 교육명
참가
인원

교육기간

1 AfterEffect 2 2011.02.17 ~ 2011.02.24

2 델파이 1 2011.03.07 ~ 2011.03.11

3 저작권 방송인교육 1 2011.03.30 ~ 2011.03.31

4 무대안전교육
2 2011.04.04 ~ 2011.04.08

2 2011.09.26 ~ 2011.09.30

5 Visual C++ 1 2011.05.15 ~ 2011.05.20

6 VxWorks training 1 2011.06.28 ~ 2011.07.01

7 Silverlight를 활용한 RIA 어플리케이션 교육 1 2011.08.22 ~ 2011.08.26

8 Java Framework 교육 1 2011.09.05 ~ 2011.09.09

9 색채디자인 전문가 인증교육 1 2011.11.05 ~ 2011.12.03

10 소니 방송장비 운용교육 5 2011.11.08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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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2011년 방송협회 디지털방송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 실적

NO. 교육명
참가
인원

교육기간

1 디지털방송기술 교육 7
2011.03.30 ~ 2011.04.01

2011.05.11 ~ 2011.05.13

2 HD 음향 Protools 3
2011.04.27 ~ 2011.04.30

2011.05.11 ~ 2011.05.13

3 DTV 송출시스템 운용 5
2011.06.01 ~ 2011.06.03

2011.09.06 ~ 2011.09.08

4 NPS 11

2011.06.28 ~ 2011.07.01

2011.07.19 ~ 2011.07.22

2011.10.18 ~ 2011.10.21

5 NLE 11

2011.06.21 ~ 2011.06.24

2011.07.12 ~ 2011.07.16

2011.10.11 ~ 2011.10.14

6 방송 IT네트워크 12

2011.06.07 ~ 2011.06.10

2011.07.26 ~ 2011.07.29

2011.09.27 ~ 2011.09.30

7 스마트미디어 8

2011.08.23 ~ 2011.08.26

2011.09.20 ~ 2011.09.23

2011.11.01 ~ 2011.11.04

8 차세대융복합방송기술 6
2011.10.04 ~ 2011.10.05

2011.10.06 ~ 2011.10.07

9 지상파 다채널 5 2011.10.26 ~ 2011.10.28

10 해외전문교육 연수 (일본) ASO조사 1 2011.09.26 ~ 2011.09.30

11
해외전문교육 연수 (일본)

디지털기반 시스템엔지니어 교육․ASO조사
1 2011.10.16 ~ 2011.10.26

12
해외전문교육 연수 (유럽)

해외방송사 미래미디어 벤치마킹
1 2011.10.09 ~ 2011.10.16

그러나 매우 기형적인 인력 구조로 인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기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표 5-10>은 2011년 뉴미디어 세미나 

및 방송기술 워크숍 참석 현황을 보여주며, <표 5-11>은 2011년 기술 부문 외부위탁

교육 현황을 보여준다. 또한 <표 5-12>는 2011년 방송협회 디지털방송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 실적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력 양성의 목표가 다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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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고, 또 현업 실무에 치중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현업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긴 하나, 그러한 목표 위주로만 인력을 양성해서는 고급의 기술인

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술 업무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디지털제작 시스템을 비롯한 차세대 방송설비

와 UHDTV 등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본부 

자체적으로 IT 파견교육 등 일부 교육 과정을 수립해 놓고는 있으나 2011년에는 계획

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 결과 NPS 등 디지털제작 시스템의 운영과 유

지보수가 일부 소수 인력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암 신사옥에는 

전사적인 디지털제작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비한 직원 교육이 보

다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균형 잡힌 인력 구조를 갖고, 

상기 제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송기술 인력을 양성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너무 현업

에 꼭 맞는 규모의 인력만을 유지하는 것도 상기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므로, 인

력 계획에는 반드시 교육 파견, 중장기 연수 등의 인력을 포함하기를 권고한다.

제도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방송사와 기술적 교류를 강화하고, 장기 

파견/연수를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방송기술 인력 양성에서 힘쓸 것으로 권고한다.

교육 기회의 부여, 교육 결과의 사내 실현, 성공적인 사내 실현에 대해 적절한 직급 

상의 보상 등의 순순환 사이클을 통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재교육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체계상의 많은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

고자 하는 구성원의 활력이 없이는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책임

보직급에 대한 보상을 현재 대비 대폭 상향 조정하기를 권고한다.

2. 뉴미디어 환경 대응 평가

미디어 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뉴미디어 환경에 잘 

대응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잘 전달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뉴미디

어 환경 대응 평가 영역은 크게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대

비의 두 가지 평가 항목으로 나뉜다.

1) 방송환경 변화의 대응

방송환경 변화의 대응 평가 항목에서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

지, 디지털제작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기술관리시스템을 적절

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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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방송 전환에의 대응

2012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앞두고, 제작․편집․송출 등 방송 전 과정의 HD

화와 기존 아날로그 TV 방송이 달성해 왔던 시청자 접근성을 유지하거나 나아가 이를 

향상시키는 것은 지상파 TV 방송사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표 5-13>은 2011년 장비부문의 디지털화 투자 실적 및 디지털 전환 비율을 보여준

다. 총 153억원에 근접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설부문 평균 86.7%의 디지털화 비율

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4>는 년도별 시설별 DTV 전환 투자실적을 보여

준다. 2003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말까지 제작설비의 디지털화와 HD화와 기간국급 송중계소 및 방송보조국 등

에 모두 약 2,300억원을 투자하여 매우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평가된다. 또한 2012년 

약 220억원, 2013년 1,120억원에 달하는 디지털전환 비용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2012년에는 신사옥 투자로 인해 다소 관련 예산이 제한적인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도권의 아날로그 TV 방송 커버리지는 약 96%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2011년 상반기 기준 디지털 TV의 수신율은 서울 99.78%, 인천 95.45%, 경기 

85.01%에 달하고 있어, 2012년 상반기 경기지역의 포천, 동두천, 성남, 광교, 광암 등 

5 곳에 중계소를 구축하게 되면, 기존 아날로그 TV 방송 커버리지에 준하거나 이 보다 

나은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말 전환 완료 이후 4 개소

의 중계소 설치 계획은 신호 혼신, 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

부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꾸준히 수신율 향

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대대적인 측정을 통해 디지털방송 난시청 지역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방송보조국 

확충 계획을 수립할 의지도 강하다.

또한 공동주택 공시청 복원 사업에 방송 4사 공동으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직

수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1년에는 수신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방송4사 합동으로 시행하였는데, 사업비 2억 원 중 MBC가 4천만 원

을 부담하여 수도권 9,985 가구, 제주권 1,402 가구의 공동 주택 공시청 설비를 개선하

였다. 이는 지상파 플랫폼의 강화를 위해 수신환경 개선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나 방송

사간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송4사의 첫 합동사업이라는 데 큰 의미

가 있다. 2012년에는 DTV KOREA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성

하여 대대적인 공시청 설비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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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2011년도 디지털화 투자 실적 및 디지털 전환 비율(장비부문) 

(단위, 천원)

구분
장비총수(A)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화 장비 2011년 투자
디지털화
비율(%)수량(B) 구입비(천원) 수 량 구입비(천원)

제작장비 소계① 8,155 6,995 151,428,956 1,607 10,879,048 85.7%

비디오믹서(VMU) 47 41 8,180,000 0 0

오디오믹서(AMU) 119 87 8,858,981 0 0

카메라 747 465 25,868,834 53 810,577

멀티플렉스장치 41 38 2,650,000 0 0

녹음녹화장비(A/V) 1,228 809 22,391,288 34 1,692,578

기타장비 5,973 5,546 83,479,853 1,520 8,375,893

송출장비 소계② 1,736 1,350 28,742,936 154 363,162 77.7%

비디오믹서(VMU) 12 12 820,000 0 0

오디오믹서(AMU) 10 7 160,000 0 0

송신기 57 41 4,475,704 7 95,704

STL장비 88 21 1,150,000 0 0

측정기기 271 201 3,120,000 0 0

비디오서버/송출VCR 70 67 4,360,000 0 0

기타장비 1,228 1,001 14,657,232 147 267,458

중계장비 소계③ 1,080 941 29,145,095 20 174,224 87.1%

중계차 9 7 3,510,000 0 0

중계방송장비 489 449 18,991,391 6 51,270

송신차 3 3 540,000 0 0

기타장비 579 482 6,103,704 14 122,954

부대장비 소계④ 4,340 3,994 19,295,765 2,351 3,839,230 92%

시설부문 합계

(①+②+③+④)
15,311 13,280 228,653,752 4,132 15,255,664 86.7%

※ 디지털화 장비의 ‘구입비’ = 2011년말 까지의 구입비용

※ 디지털화율 =
B
A

×100 (디지털화장비수량/장비총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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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년도별 시설별 DTV 전환 투자실적 

구분

연도

송출시설 송신시설 중계시설 제작시설
기타(부대,네트
워크,연구개발)

DTV 전환
비용합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2003 0.0 8.0 23.0 1.0 129 29.9 71.2 87.7 39 11.1 262.2 137.9

2004 5.0 5.5 2.0 10.2 23.0 17.7 113.9 103.8 30.0 23.3 173.9 160.5

2005 16.9 24.2 4.3 3.9 26.6 18 116 95 54.4 15 218.2 156.1

2006 8.5 16 5.5 9 67 74 180 123.7 - 13.8 261 236.5

2007 12.9 29.9 1 6.2 37.1 34 466.7 595.1 - 44 517.7 691.3

2008 24.2 23.7 24.9 12.3 29.1 36.9 85.6 57.5 26.6 35.4 190.4 165.8

2009 4.6 0.7 15 11 17.3 5.8 97.1 74.1 30.3 7.3 166 111.7

2010 2.4 1.6 15.9 3.1 13.5 4.0 140 116 30.5 18.3 202.3 143

2011 2.1 1.9 25 1.7 23.2 1.7 77.7 108.7 26.7 38.3 154.7 152.3

(2) 디지털 제작 시스템 구축

2010년 평가에서 NPS 용량 부족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한 점과 지상파 종일방송 대

비 송출 시스템 확대가 필요한 점이 지적되었다. 

2011년 상반기에 뉴스와 시사교양 NPS(Network Production System)를 증설하여 

스토리지와 NLE(Non-Linear Editing system)를 확충함으로써 여의도의 NPS 용량 부

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산의 NPS를 증설함으

로써 용량 부족문제는 거의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종일방송에 대비하여 방송을 

더욱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송출 서버를 완벽히 이중화하였고, 송출 서버의 파일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송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인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NPS 증설 부분에서는, 2011년 상반기에 보도 NPS(32TB), 여의도 제작 NPS(192TB)의 

스토리지를 증설하였고, 보도 NPS 4 실, 여의도 제작 NPS 14 실, 일산 제작 NPS 6 

실의 NLE 편집실을 증설하였다. 2011년 하반기(실제 완료 시점은 2012년 2월)에는 일

산제작 NPS(150TB)의 스토리지를 증설하였고 일산제작 NPS 16 실의 NLE 편집실을 

증설하였다. <표 5-15>와 <표 5-16>은 각기 2011년 증설 후의 여의도와 일산 NPS의 

규모를 요약한 것이다. <표 5-17>은 2011년 뉴스 NPS 증설 내용 및 2011년 11월 기

준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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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2011년 여의도 NPS 규모 

구성장비 기존 증설 최종 비고
Tape Ingest Ch. 6 2 8

File Import Ch. 1 6 7

Proxy NLE 11 8 18 Avid 대체 설치 포함
Preview NLE 1 10 11
Craft NLE 8 - 8 3D용 단말 포함
Storage(TB) 96(64) 192(144) 288(208) Avid, Apple 합산

NAS(TB) - 96(60) 96(60) 저해상도 Preview용

Transcoder 1 1 2

* 각 Data는 기존 Avid와 신규 Apple System을 합산한 수치임

* Storage용량은 Physical(Usable)

<표 5-16> 2011년 일산 NPS 규모

구성장비 기존 증설 최종 비고
Tape Ingest Ch. 22 - 22

File Import Ch. 8 6 14

Proxy NLE 40 4 44
Preview NLE 4 - 4
Craft NLE 6 1 7 Apple NLE 추가
Storage (TB) 384(192) - 384(192)

NAS (TB) - 70(50) 70(50) Apple System 추가

* 각 Data는 기존 Avid와 신규 Apple NPS를 합산한 수치임

* Storage용량은 Physical(Usable)

<표 5-17> 2011년 뉴스 NPS 증설 내용 및 현황(2011년 11월 기준) 

구성장비 기존 증설 최종 비 고

Ingest 

Line Feed(SDI) Ingest
12채널

(3대)

4채널

(1대)

16채널

(4대)
Line 소재 인제스트용 서버 

Cam(P2) Ingest 10 - 10 P2 소재 인제스트용 단말 

Tape Ingest 5 - 5 Tape 소재 인제스트용 단말

외부자료 Ingest 3 1 4 웹하드 및 제보영상 인제스트용 단말 

기사 및 전화녹음 5 - 5 기사 및 전화녹음 인제스트 단말

6mm Tape 2 2 4 HD/SD 6mm Tape 인제스트 장비

Ingest 채널 소계 37 7 44

편집시스템

NLE 편집기 20 5 25 심층 편집 및 Tape out 단말

아카이브 편집기 3 2 5 아카이브 편집 단말

Proxy 편집기 30 - 30 가편용 NLE 단말

편집시스템 소계 53 7 60

공유스토리지 224TB 32TB 256TB 미러링 구성(Usable 128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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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프로젝트명 추진시기 추진 상황

통합 

방송관리

시스템

편성, 송출, 광고 

통합관리 시스템

2011.5~

2014.1

상암 송출TF 구성, 프로젝트 진행

업무담당자 요구분석 및 시스템설계 

반영 중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

상암 뉴스NPS 2011하반기

상암 뉴스NPS TF 구성

NPS 관련 자료 수집 및 기술 축척 및 

공유

디지털 

제작 

시스템

스튜디오NPS
2011.5~

2012.1

현재 일산드림센터 D4스튜디오에 8채

널 동시파일녹화 및 전송 운용 중 (황

금어장 라디오스타, 웃고또웃고)

miniNPS (예능NPS)
2011.7~

2012.2

2012년 2월 시험활용 목표로 현재 테

스트 중

디지털 

송출

시스템

상암 New TV APC 

기획 및 1차 개발 

2011.7~

2012.4
기획, 요구분석 완료. 1차 개발중

상암 New TV APC 

2차 개발

2012.5~

2012.10
2012 추진 예정

New Miros Radio 

APC 개발 

2012.10~

2012.12
2012 추진 예정

송출 서버의 경우, 2011년 3월에 메인 비디오 서버 송출을 100% 백업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TV APC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운행스케줄 수신, 클립 전송이 되므로 

비상시 독립적인 백업 송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TV 주조정실 송출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VTR 백업 업무를 제거함으로서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2012년부터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더 집중하여야 하고, 아울러 상암신사옥의 디지털제작 시스템의 설계를 많이 지원하여 

완벽한 시스템이 신사옥에도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방송기술관리시스템의 적절성

MBC 디지털본부에서는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을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

세대 방송시스템을 <표 5-18>과 같이 기획하거나 구축하였다. 편성, 송출, 광고 통합관

리할 수 있는 통합방송관리시스템과 상암 NPS에 해당하는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을 기

획하고, 스튜디오 NPS와 예능 NPS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상암의 디지털송출 시스템을 기획하였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DMC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방송센터 침입방지시스템 구축할 

기획을 완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착

실히 수립하였다고 평가된다.

<표 5-18> 차세대 방송시스템 구축 내역 및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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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명 프로젝트명 추진시기 추진 상황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DAMS)

구글 콘텐츠 제공 

시스템 구축

2011.10~

2012.6

1단계(실시간 방송) 제공 구축 완료 

및 2단계(과거자료) 제공 구축 중(영

문자막 포함)

온라인 영상 소재 

판매 시스템 구축

2011.12~

2012.3

영상, 이미지, 항공촬영 등 아카이브 

영상을 용도에 맞게 변환하여 메타정

보와 함께 제공예정, 구축 중

‘withMBC’ 영상 

이미지 사업 콘텐츠 

제공 2단계 개발

2011.01~

2011.7

영상 이미지 유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트랜스코딩, 실시간 이미지 추

출, FTP 전송 서버 개발 완료

LTO5 드라이브 및 

Tape 도입

2011.10~

2012.5

본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LTO Tape 

Read/Write 속도를 향상 시키고 

Tape Library 의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LTO5 드라이브 및 Tape 도입, 구축 중

DAMS 처리 성능 보강
2012.05~

2012.11

DAMS 처리 성능 보강을 위하 신규 

DB 구축 , 트랜스코더, Actor, 스토리

지 등 증설, 준비 중

LTO2 데이터 마이그

레이션 

2012.1~

2012.12

본사 아카이브 시스템의 LTO Tape 

Read/Write 속도를 향상 시키고 

Tape Library 의 유휴공간 확보를 위

해 LTO2 Tape에 저장되어 있는 디

지털 자료를 LTO4로 이전함.

DMC 

(Digital 

Media 

Center) 

운용

방송용 네트워크 구축
2011.1~

2012.2

방송센터 시사교양NPS 1,2차 통합

드림센터 예능NPS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TV 및 미디어게이트웨이 시

스템 네트워크 구축

pooq서비스(IP기반방송) 시스템 네

트워크 구축

방송센터 10G급 

IPS(침입방지시스템)

2012.1~

2012.3

DDos 및 악성바이러스 차단 및 방

송용 IT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

입방어를 위한 보안강화

2) 방송통신융합 대비 정도

방송통신융합 대비 정도 평가 항목에서는 방송통신융합 대비 관점에서의 방송기술관

리시스템을 얼마나 적절하게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서비스와 뉴미디어 수용환경은 

얼마나 개선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 방송기술관리시스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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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의 차세대방송시스템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시스템이 방송통신융합을 

대비하여 구축되고 있거나, 그렇게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DMC 운용과 관

련하여 방송센터 시사교양 NPS를 통합하고, 드림센터 예능NPS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

며, 스마트TV 및 미디어 게이트웨이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pooq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방송센터 10G급 IPS(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DDos 및 악성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방송용 IT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실적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서비스 개선 및 뉴미디어 수용환경 개선

2011년 MBC 디지털본부에서는 스마트TV 서비스를 상용화하였고, IP기반 방송서비

스(pooq)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였으며,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다.

스마트TV는 LG전자와 함께 서비스를 상용화하여, 2011년 8월 24일부터 무료서비스

를 시작하였는데, 일일 평균 4,000명이 이용 중이다.

pooq 서비스의 경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과 같은 스마트기

기용 앱을 개발하여 제공 중인데, 2011년 12월 29일 현재 동시접속자 수 7,000명에, 

일일평균 3만명이 이용하여 275만건의 다운로드를 기록 중이다.

3DTV의 경우, 3D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4사 합동으로 실험방송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지원금 1억원을 활용하여 3D제작 서버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평가할 때, 스마트TV, pooq 경우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3DTV의 경우 적절한 정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

은 UHDTV의 경우이다. 2012년에는 UHDTV 수용환경 개선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3.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평가

시설･장비의 경우, 적절한 수준의 투자와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요구

된다.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평가영역의 평가는 시설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 평가 항목

과 방송망관리 및 시스템 개선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시설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

시설 및 장비 운영의 효율성 평가항목에서는 시설 인프라의 구축은 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시설을 얼마나 구축하였는지, 제작시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 그

리고 제작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교체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 시설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

<표 5-19>는 2011년 방송시설 투자 계획 대비 실적으로 보여준다. 2010년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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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디지털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집중적인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

적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서 2011년에는 송출장비나 중계장비에 비해 제작장비에 

실제로 집중하였다. 2011년 투자 실적 중, 송출장비에는 3.6억원, 중계장비에는 1.7억원

이 투입된 반면, 제작장비에는 108.7억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작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을 매우 성실하기 이행한 것으로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19> 2011년 방송시설 투자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디지털화․현대화 시설

자동화
노후교체
/보강

기타 합계
제작장비 송출장비 중계장비 부대장비

2011년(계획) 77.7 27.2 23.2 26.7 0 4.4 5.4 164.6

2011년(실적) 108.7 3.6 1.7 38.3 0 2.4 6.7 161.4

(2) 시설 구축의 추진 실적

<표 5-20>은 방송장비 및 시설 투자액을 연차별로 정리한 것이다. 2011년에는 총 

161.4억원 중 108.7억원을 제작장비에 투입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지향하는 

MBC의 경영 방침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표 5-20> 년차별 방송장비 및 시설 투자액

(단위: 억원)

구분
디지털화‧현대화 시설

자동화
노후교체
/보강

기타 합계
제작장비 송출/송신장비 중계장비 부대장비

2007
계획 466.7 28.3 37.1 0 0 28.7 26.8 587.6

실적 595.1 36.1 34 1.9 0.2 2.5 44 713.8

2008
계획 137.47 48.71 38.12 4.34 9.86 8.06 34.37 280.93

실적 63.5 16.3 45.9 0.9 11.6 2.1 29.0 169.3

2009
계획 102.1 28.7 17.3 2.8 13.4 17.5 13.2 195

실적 74.7 25.6 5.8 0.7 5.2 6 2.7 120.7

2010
계획 140.5 18.3 13.5 2.8 0 12.8 38.4 226.3

실적 116.2 4.8 4.0 0.65 0 6.7 26.2 158.55

2011
계획 77.7 27.2 23.2 26.7 0 4.4 5.4 164.6

실적 108.7 3.6 1.7 38.3 0 2.4 6.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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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시설의 활용 효율성

2010년 평가에서 ENG/NLE 편집실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신사옥으로 

이전 전까지는 일산과 여의도 방송시설을 재배치하여 제작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011년 상반기에 21 실의 편집실을 증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부 편집실을 더 증

설하여(실제 2012년 2월 16 실 증설 목표) 편집실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 또 편

집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프로그램 소재와 펀집 결과를 확인하고 간단한 편집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Preview 장비’를 여의도 시사교양 사무실, 회의실 등에 설치하여 편집실

에서만 이루어지던 작업을 분산시켰다. 일산의 경우는 2012년 Apple NPS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단말 서치 예정이다. 그리고 ‘공감 스페셜’, ‘늘 푸른 인생’, ‘재능무한대’ 등 일

부 프로그램의 편집과 재방송 편집은 종합편집실이 아닌 부조정실에 배정함으로써 방송 

시설 재배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중계 2,8호차를 매각하고 사원 5명, 업무직 2명을 

축소함으로써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SD급 방송장비를 MBC아카데미, 

C&I 등에서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장비를 재활용하였다.

<표 5-21>은 2011년 시간 계산에 의한 방송시설 가동률을 나타내고, <표 5-22>는 일 

계산에 의한 방송시설 가동률을 나타낸다. 방송시설의 가동률이 너무 낮은 것도 과잉투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2011 현황에서는 가동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파악

된다. 이는 방송 활동에 필요한 방송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암신

사옥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러한 가동률을 적절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5-21> 2011년 방송시설 가동률(시간 계산)

시설물
가동시간

(365일 총계)
총시간① 가동률②(%) 총시간③ 가동률④(%)

TV 스튜디오

(9개소 기준)
20,801 39,420 52.7% 17,928 116%

뉴스센터

(2개소 기준)
5,455 8,760 62.2% 3,984 136.9%

종합편집 설비

(12개소 기준)
39,689 52,560 75.5% 23,904 166%

ENG/NLE편집실

(70개소 기준)
332,150 306,600 108.3% 139,440 238.2%

※ 총시간① = 시설물 수량×365일×12시간 

※ 가동률② = 가동시간/총시간①×100

※ 총시간③ = 시설물 수량×249일(2011년 평일 수) × 8시간(법정 주당 근로시간)

※ 가동률④ = 가동시간/총시간③×100

※ 스튜디오 가동시간은 해당설비를 운용하는 제작기술국 인력 전체가 제작에 투입된 시간만을 계산(세트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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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시간, 스튜디오 ENG 촬영시간 등은 가동시간에서 제외)

※ 부조정실이 없는 D2는 스튜디오 개수 산정에서 제외

※ 시설배정과 일지작성은 자체, 외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동률 역시 자체, 외주 구분하지 않고 산출

※ 뉴스센터는 A, B 두 개의 스튜디오에 대하여 가동률 산출

- 2010년도 뉴스센터 가동률 산출시, 가동시간(2개소 총합), 시설물 수량은 1개소로 계상하여 산출. 2011년도 가동률

과 차이 발생)

※ 뉴스센터는 A, B 두 개의 스튜디오에 대하여 가동률 산출

※ 종합편집 설비는 HD 종합편집실과 특수영상실, 색재현실을 포함

※ ENG/NLE(1:1)편집실은 연간 평균 편집 시간 및 업무 형태에 준거하여 산출

<표 5-22> 2011년도 방송시설 가동률(일 계산) 

시설물 가동률①(%) 가동률②(%) 가동률③(%)

TV 스튜디오 77.2% 85.4% 113.2%

종합편집실 81.5% 88.4% 119.5%

※ 가동률① = (전체 사용일/전체 가용일)×100, 전체 가용일 = 설비수량 × 365일

※ 가동률② = (평일 사용일/평일 가용일)×100, 평일 가용일 = 설비수량 × 249일

※ 가동률③ = (전체 사용일/평일 가용일)×100

※ TV 스튜디오의 사용일 산출에는 세트 설치일, ENG 촬영일, 편집 및 부조정실 진행(생방송)도 포함하여 사용일 산출

※ TV 스튜디오의 경우 드라마 프로그램 제작 시 방송종영까지 SET가 고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례도 

산출에 반영(SET의 대형화, 고정화 추세) 

※ 부정기적으로 방송되는 특별 프로그램 수용과 방송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물리적 기간 등은 TV 스튜디오 가동일 

산출에 포함되지 않음.

※ 종합편집실은 HD 종합편집실 6개소(A, B, C, D, H, I) 기준 산출

※ 365일 가동되는 뉴스센터(2개소)는 사용일 기준 가동률 산출에서 제외

(4) 제작 장비의 유지 보수 및 교체

방송장비는 매우 고가이며 복잡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장 시 즉시 교

체는 필수적이다. 디지털본부는 보수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디지털기술국의 각 부서에서 

장비를 분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서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된 장비와 

고장, 사고로 인해 파손된 장비에 대한 교체, 신 장비 또는 고기능 장비의 도입으로 인

한 기존 장비 철거, 방송 포맷 또는 규격 변경으로 인한 장비 철거 등의 업무를 실시하

고 있다. 장비의 분할 관리 체제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방송망관리 및 시스템의 개선

방송망관리 및 시스템의 개선 평가항목에서는 방송망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방송사

고 대처 능력 개선, 송출시스템 및 송수신 품질 향상 및 개선 실적 등을 평가한다.

(1) 방송망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방송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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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V

(부산)
03-23

16:02:00

1분13초 간

SB 이어서MBC 뉴스, 

SB CM, SB스포츠 중

계석

TV주조에서 송출용 

Routing Switcher의 

오동작으로 이어서가 

불방되고, 비상송출 

라우터에서 오작동으

로 선택된 다른 정지

화면이 송출됨

송출용 Routing 

Switcher의 PDR1

으로 수동처리하여 

정상운행

MBC 디지털본부에서는 용문산중계소 건물과 광명중계소 방송철탑을 신축함으로써 방

송망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송4사 합동으로 수도권과 제주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시청설비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향후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지상파

방송 시청 안정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또 디지털 전환과 관련 

DTV방송보조국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에도 더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지상파방송의 특별한 장점과 관련 꼭 언급하고 싶은 사항은 재난경보방송이다. 재난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재난경보 방송은 지상파 방송의 존재 이유 중 하나

이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재난경보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여러 나라의 재난 

상황에서 관측된 바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이동통신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

미 판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TV, 라디오, DMB 등의 지상파 방송이 재난경보의 도구로

서 갖는 중요성은 지대하다.

MBC는 소방방재청과 연계하여 문자(자막), CCTV, 기타 영상물을 TV, 라디오, DMB 

등을 통해 비상 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소방방재청과의 전용회

선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실제 상황에서 재난경보 방송이 잘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훈련 재난경보 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제 상

황에서의 재난경보 방송 시행 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기로서 MBC가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를 권고한다. 

(2) 방송사고 대처능력의 개선

<표 5-23>은 2011년 방송 송출 관련 사고일지 및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10년

에 2 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

제 본사의 경우는 1 건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 방송사고 대처능력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디

지털본부에서는 방송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방송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5-23> 2011년 방송 송출 관련 사고일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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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일자 사고기간 프로그램 사고내용 조치사항 

DTV

(부산)
10-21

18:52:02

3분20초 간
생방송투데이 부산

HD Encoder 장비 오동

작으로 Still 화면 송출

HD Encoder 예비 

장비로 절체 하여 

방송. 제조사의 정

밀검사 의뢰.

A/DTV

(강릉)
06-30

09:14:00

4분27초 간(D)

2분20초 간(A)

특집 다큐멘터리

(은퇴 그리고 

80,000시간-

로컬 방송 중)

TV송출실에서 

UPS-B의 전압이 불

안정하여 방송장비가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무변조 발생

UPS-A전원을 off 

후 on시키자 모든 

장비는 정상적으로 

동작 됨.

DTV

(제주)
10-11

17:40:00

21초 간
MBC 뉴스 로컬

MBC뉴스 로컬 진행 

중 아나운서 컷으로 

넘어가지 못한 체 아

이템 영상만 21초간 

송출

근무자 착오로 해

당 근무자 징계함

DTV

(제주)
12-15

06:00:00

2분33초 간
MBC 뉴스

EBS ATV 송신기 철

거(U-Link제거) 중 

MBC DTV 컴바이너의 

Interlock이 동작, 송신

기 OFF되어 서귀포 일

부지역 정파 발생

삼매봉중계소로 비

상출동 후 예비안

테나 패치하여 비

상방송. 방송종료 

후 U-Link를 연결

하여 정상 방송함

TV

(대전)
10-15

17:15:00

75분 간
우리결혼했어요

흑성산중계소 낙뢰로 

연주소 Remote 

Control Panel OFF임

DTV송신기가 정

상이어서 DTV수

신을 Down시켜 

천안,아산,연기지역 

케이블방송 수신가

정에는

방송을 정상 송출

FM

(제주)
08-28

13:43:00

54분 간

‘정오의 희망곡’ 및 

‘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일부

태풍의 영향으로 견월악

송신소 FM STL 수신기

용 안테나 상태 불량 연

주소 PGM 신호 수신이 

간헐적으로 끊김.

비상출동하여 사용

하지 않는 아날로

그 TV STL을 활

용하여 송신기 입

력신호를 변경, 정

상 복구함.

FM

(광주)
08-27

22:05:23

6분 5초 간
FM음악도시 1부

모니터링 중 착오로 

FM STL 입력에 AM

신호를 선택하여 발생

FM 라우터를 원상

복구

FM

(본사)
11-02

20:00:03

41초 간
친한친구1,2부

스튜디오 변경에 대해 

주조에 고지하지 않아 

스튜디오 라인체크를

못함

비상음악 송출 후 

EMG R/S로 정상

송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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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FM

(원주)
02-28

03:50:00

100분 간

보고싶은밤 구영은입니다.

2부, 조PD의 새벽다방, 

오늘의 문화방송,

5시뉴스,아침을달린다,

강영은 입니다 일부

태기산 송중계소의 안

테나 결빙으로 주,예

비 송신기 POWER 

OFF됨

A-TX를 U-LINK

에서 예비안테나로 

직결, 송신기 출력

을 300W로 송출 

및 하이게인 안테나

로 교체

(3) 송출시스템 및 송수신 품질 향상 및 개선 실적

현재 아날로그방송 커버리지와 2011년말 현재 달성된 디지털방송의 커버리지를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비교하면, 아날로그TV 96%, 디지털TV 94%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MBC 본사 아날로그TV 송중계소는 18 개소이며, 

DTV 송중계소는 11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 수도권 방송보조국(응암, 광명, 

성북, 인천, 강화) 신설에 따라 약 70만 가구가 수신 가능지역에 새로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기준, MBC DTV의 수신율(중안전파관리소 자료 기준 - 가구 수 비율

이 아니라 측정 지점 비율)은 서울이 99.78%, 인천이 95.45%(ATV Off 이후 인천 

DTVR 이전 검토 예정), 경기가 85.01%(2012년 5 개 DTVR 구축 예정, ATV Off 이

후 광교는 대출력으로 변경 예정, ATV Off 이후 DTVR 증설 검토 예정)인 것으로 파

악되었다. <표 5-24>는 미디어 유형별 가시청률을 정리한 것인데, DTV의 가시청률은 

2011년에도 1% 정도 증가하였다.

<표 5-24> 미디어 유형별 가시청률 (인구대비, 전국) 

미디어 유형
TV

(Analog/Digital)
AM 표준FM FM DMB

2007년(%) 96.0/92.0 87.2 97.6 95.9 94.4

2008년(%) 96.0/92.0 87.2 97.6 95.9 94.9

2009년(%) 96.0/92.0 87.2 97.6 95.9 92.3

2010년(%) 96.0/93.0 87.2 97.6 95.9 93

2011년(%) 96.0/94.0 87.2 97.6 95.9 93

평 균 (%) 96/92.6 87.2 97.6 95.9 93.5

2012년 상반기 경기지역 DTVR 구축 계획은 <표 5-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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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2012년 상반기 경기지역 DTVT 구축 계획 

신설 DTVR 채널  방송 권역 예상 수신 가능 가구 수

포천 64 포천 일원  32,097 

동두천 65 동두천 일원  16,560 

성남 47 성남 일원 216,658 

광교 57 수원, 안양, 평택 일원 906,602 

광암 53 동두천 광암동 일원 5,980

2012년 하반기에 DTV 송중계소는 16개소가 되며, 극소 출력 아날로그TV 중계소인 

행당, 중동을 제외하면 DTVR의 수는 ATVR과 동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DTV의 특

성을 고려하면 DTV의 커버리지는 ATV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BC는 DTV 수신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평

가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특성상 전파의 음영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한 

바 이상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수신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6 장  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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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총평

1. 방송부문

2011년은 디지털 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N-스크린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종

합편성케이블채널의 개국으로 방송사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한 해였다.

지난 3년(2009년, 2010년, 2011년)동안 동일한 연간목표에 대한 MBC의 실적을 평

가한 결과, 먼저 경쟁력 부문에서는 하락세이던 채널경쟁력에서 1위를 탈환하는 성과를 

보였고, 비록 점유율/시청률 부분은 비록 연간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

으나 지상파의 전반적 시청률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다음으로 경영수지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영업 이익을 초과 

달성하여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공영성 부문에서는 KI

조사의 공정성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MBC가 작년 대비 하락세를 보여 

공영방송으로서‘공정성 및 신뢰도 1위 달성’이라는 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

만 오락장르의 선전으로 QI평가에서는 2위로 순위가 상승해 채널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MBC는 지난 2년간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평가에서 연속적인 채널 경쟁력의 약화를 

지적받았으나, 2011년도에는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채널 경쟁

력은 작년 3위에서 1위로 상승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점유율과 시청률은 각 17.5%와 

8.2%로 목표치에 약간 못 미친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전년 대비 연평균 시청률이 4개 

채널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판단된다. 이처럼 채널 경쟁력 부문

에서의 성과는 지난 2010년 11월 개편 이후 등장한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우리

들의 일밤-나는 가수다>, 그리고 2011년 5월 개편 이후 등장한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

생2>, <댄싱 위드 더 스타>와 같은 킬러콘텐츠들의 연이은 성공으로 주말 밤 시간대 

시청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채널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드라마에서 <최고의 사랑>이 상반기 최고의 화제작으로 동시간

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SBS <시크릿 가든>의 압도적인 시청률에도 불

구하고 <욕망의 불꽃>, <내 마음이 들리니>, <애정 만만세>의 연속적인 호조로 연평균 

시청률 역전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MBC의 채널 경쟁력 회복에 기여한 이들 프로그램들은 QI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QI조사의 전체 평점은 KBS1이 꾸준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MB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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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위에서 KBS2를 제치고 2011년도에 2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점유율과 QI평점이 모두 높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비율은 작년에 비

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점유율과 QI평점이 모두 낮은 프로그램 구성 비율은 약 

2배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월화특별기획 <계백>이 드라마 

부문 시청률 상위20개 프로그램들 중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하이킥3 짧은다리

의역습>, <애정만만세>까지 총 세 편의 MBC 드라마가 평균 이상의 전체 QI 평점을 받

아 전체 방송 3사 4개 채널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백>

은 QI포트폴리오의 1분면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킥3 짧은다리의역습>은 일

일시트콤 장르의 발전(2010년 4분면→2011년 2분면)을 보여주었다. <당신참예쁘다>와 

<불굴의 며느리>, <애정만만세>의 경우 QI 평점은 낮지만 시청점유율이 높은 2분면에 

분포하였으며, QI평점은 높지만 시청점유율은 낮은 3분면에 분포한 드라마는 없었고, 4

분면에 분포한 드라마 수는 작년 대비 감소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시청률로만 보자면, MBC는 최근에 지속되었던 드라마의 부진에서 탈피하고 성

공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1년도 상반기에는 월화드라마인 

<역전의 여왕>과 <짝패>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유지하였고, <마이프린세스>, <로열

패밀리>, <최고의 사랑> 등의 수목드라마가 연달아 성공을 거두면서 동시간대 시청률 1

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압도적인 시청률에도 불

구하고 MBC는 주말 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과 주말기획 드라마 <욕망의 불꽃>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드라마 프로그램 경쟁력을 보였

다. 단, 이러한 성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드라마의 품질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MBC는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도 <무한도전>, <우리들의 일밤1부: 나는가수다>, <유

재석･김원희의 놀러와>, <해피타임> 등 4개의 프로그램을 10위 권 이내에 포함시키면

서 KBS2와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작년 대비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S2에 

이어 평균 이상의 QI평점을 받은 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제작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표에서는 KBS2를 제치고 시청율과 QI평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프로그램들을 가

장 많이 포함시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오락 장르는 방송사 및 채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MBC 오락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1분면에 분포하고, QI 

평점과 시청점유율이 모두 낮은 4분면에는 MBC 프로그램이 분포하지 않아 대체로 프

로그램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도에 오락 장르 QI 평점 1위를 차지했던 MBC <무한도

전>의 경우, 2011년도에는 높은 전체 QI순위에 비해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는 항목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KBS2 <해피선데이 1박2일>의 강세에 밀

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무한도전>은 프로그램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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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판 오락 프로그램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4위에 

오른 <우리들의일밤 1부: 나는가수다>의 경우,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의 항목에서 다

른 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재석,김원희의 놀러

와>와 <해피타임>은‘기분전환에 도움이 되었다’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

았으며, 특히 <해피타임>은 프로그램의 완성도 면에서도 높은 QI점수를 받았다. MBC는 

오락 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 시에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소재와 포맷 

등에 따라 프로그램들 간의 차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QI평가의 하위권에 속

한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과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의 경우 각각 ‘기분전환에 도움

이 되었다’와‘이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의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둘 다 시청점유율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프로

그램에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하는 시청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약

점을 보완함으로써 점차 시청층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락 장르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과 <우

리들의 일밤 2부: 나는 가수다>와 같은 새로운 킬러콘텐츠들이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들의 일밤 2부: 나는 가수다>는 음악의 진정성을 가수들의 경연이라는 형태

의 버라이어티로 구현하여 시청자들을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포맷을 해외로 수출

함으로써 경쟁력까지 확보한 M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은 2011년 평균 시청률 21.5%, 연중 최고 시청률은 26.9%로 상반

기 MBC 전체 프로그램들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도 <무한도전>, <세바

퀴-세상을 바꾸는 퀴즈>, <황금어장>, <하이킥3>, <놀러와> 등의 기존 프로그램들이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주요 시간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다. 특히 <놀러와>의 경우에는 설날 특집으로 기획한 <세시봉 콘

서트>가 2011년도 YWCA선정 <올해의 프로그램 대상>을 비롯하여 백상 예술대상 예

능부문 작품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세대화

합’의 트렌드를 선도했다고 인정받았다.

뉴스 부문에서는 오락 및 드라마 부문에서와 같이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2010년도

에 이어 2011년도 역시 MBC의 뉴스 프로그램 중에 QI 평점과 시청점유율이 모두 낮은 

4분면에 분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채널 이미지를 확보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2010년도에는 QI 점수는 높지

만 점유율은 낮은 3분면에 위치했다가 2011년도에 QI 점수와 시청점유율이 모두 높은 

1분면으로 상향되었다. 단,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모든 QI 조사 항목에서 평균 이

상의 평점을 받았으나, ‘공정하다’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룬다’의 항목에서는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시청률 면에서도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타사의 메인 뉴스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KBS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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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9>와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간판이나 다름없

는 뉴스 장르에서 1인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청점유율의 향상을 

위한 고도의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동시에, MBC의 안정된 채널 이미지를 보다 강력한 

채널 경쟁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교양 장르에서는 MBC 프로그램의 품질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 <경제매거진M>은 QI항목 중‘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장

르 내 순위가 작년 대비 급격한 상승세(20위→5위)를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 생활교

양 장르 중에서 유일한 경제 전문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별화에 성공하

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MBC의 생활교양 프로그램들은 QI 평점과 

시청점유율이 모두 낮은 4분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로는 <공감 특별한세상>과 

<기분좋은날>, <MBC 스페셜>, <TV특종 놀라운 세상>이며, 특히 <공감 특별한세상>과 

<기분좋은날>의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이므로 시청자들의 관여도가 높은 보다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주 제작사를 독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MBC가 KBS1이나 SBS에 비해 시청률 면에서 다소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지만, 2011년도에 MBC 창사 50주년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세 편, <휴먼다큐 사랑>, <남극의 눈물(프롤로그)>, <아프리카의 눈물(2,3,에필로그)>이 

각 2위, 3위, 4위에 올라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음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특집 다큐멘터

리가 선전하였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시청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우수성을 인

정받은 고품질의 프로그램들로서 외부로부터 각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사교양 장

르 중에서 <PD수첩>은 지난해에 이어 2011년에도 QI조사에서 우수한 품질을 입증 받

았지만,‘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의 항목에서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약간 못 미쳤

고, ‘공정하다’의 항목에서는 KBS2 <추적60분>에 비해 다소 낮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매거진2580>의 경우에는 SBS의 <그것이알고싶다>에 밀려 작년 대비 

프로그램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MBC는 시사 교양 정규 프로그램들

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재와 포맷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

방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단 <시사매거진2580>이 <PD수첩>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특히 2011년 1년 동안 핵심시간대에 편성된 프

로그램을 관리하는 방송 3사의 각 국별 평균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MBC가 보도제작국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방송 평가에서 채널 경쟁력과 함께 두 축을 이루는 공영성 부문에 대해서는 KI조사의 

공정성 점수와 QI조사의 뉴스 및 시사교양 장르에 대한 ‘공정성’항목, 그리고 각종 프로

그램의 편성 비율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편성 면에서 MBC는 평일 낮시간대

에 ‘공영 존(zone)’을 확보하여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했고, 수요일 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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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는 ‘자원봉사 희망프로젝트 - 나누면 행복’을 정규 편성하여 방송했다.

하지만 최근 MBC는 오락 장르에 대한 편성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전체 편성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44.5%) 주시청 시간대의 편성 비율은 약 2/3로 나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도 감점이 우려되는 반면, 보도 및 교양 장르는 전체 

시청 시간대 편성 비율이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도에는 각 20.3%와 

35.3%에 그쳤으며, 주시청 시간대의 편성 비율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장르별 편성의 균

형이 점차 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세부 장르별로도 2011년도 MBC의 주시청대 편

성에서 작년 대비 뉴스의 편중화는 다소 완화된 반면, 드라마의 편중화는 도리어 더 심

해진 양상이다. 방송의 노출 효과와 시청자들의 관여도를 고려한다면 드라마의 편중화

는 편성의 다양성 및 균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며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이미

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락 프로그램 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

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시사교양 및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고품질 프로그램들을 제작 및 편성할 수 있도록 자사의 

제작진을 독려하고 외주 제작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프로

그램별 목표시청률과 달성도를 기준으로 MBC 프로그램의 제작관리와 운영에 관해 평

가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운영목표에 비해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 부문은 시사교양 부문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방송 문화의 정착도 공영방송으로서의 MBC가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MBC는 2011년도에도 평일 낮방송 시간대에 소외계층에 대

한 관심을 촉구하는 프로그램들을 블록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

정하고 있는 화면해설방송, 자막, 수화방송 등을 적용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문 것이었다. 또한 MBC 어린이 

프로그램의 연간 편성비율은 약간 상승(2010년 4.3%→2011년 5.1%)했지만, 주말의 경

우 편성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고 주시청 시간대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케이블 PP의 활약에 

비해 MBC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말 편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프

로그램의 경우, 연간 편성 비율은 약 1% 확대 편성됨(4.1%→3.1%)으로써 지속적인 증

가세였지만, 주시청 시간대의 편성 비율은 오히려 감소(6.3%→5.2%)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주말 및 공휴일의 오전 및 오후 시간대에도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뿐 아니라, 미래의 주요 시청층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에게 MBC의 채널 이

미지를 우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편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및 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여 노인 인구가 급격히 



294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세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노후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소외 계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N-스크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화질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새로운 수용

자의 복지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MBC의 디지털 프로그램은 해마다 그 편성 비

율이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전체 프로그램의 1/3이상이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

었다. 단, 교양 및 오락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편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보

도 장르에서의 디지털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증가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나 보다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도 장르에서는 공정성의 확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MBC는 KI조사의 공정성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우

위를 차지해왔지만, 2011년도에는 작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9월부터 KBS1에 

밀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MBC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은 공정성 점수가 모두 증가세

라는 점에서 MBC의 KI 공정성 점수의 하락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공

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평가되는 뉴스 장르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뉴

스 장르의 KI지수 변화를 보면, 유독 MBC에서만 감소하여 KBS1과 격차를 좁히지 못

했는데, 이는 2011년도에 KI 공정성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자 했던 MBC의 연간 목

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제재 및 권고 현황을 장르별로 살펴

보아도 MBC는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도 및 라디오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감점이 

많았다. 일련의 결과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11년도 말 불거진 MBC 보

도 부문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한편, 2011년도에는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지만 MBC는 재난·재해가 

발생 시마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도하였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5월 김정일의 방중, 12

월 김정일 사망발표 등의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련국들의 움직임과 함께 북

한 내부 관련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여론의 관심이 증폭

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개표방송의 경우, 2010년도 이전에

는 예측조사 발표 후에 3사 메인뉴스 방송에서 MBC가 우위를 점했던 결과와 비교했을 

때 MBC의 보도 기능이 다소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도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MBC는 영상 기술적인 면뿐 아니라, 뉴스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

성 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의제설정의 영

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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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부문

2011년 MBC는 2010년의 낮은 실적과 종합편성채널등장과 뉴미디어 확대라는 위기

에서 분투했으며, 미션과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경영 목표 설정, 

과감한 조직 개편, 콘텐츠 사업 강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C는 기존에 확립된 미션인 ‘방송 콘텐츠를 통한 공익 실현’과 ‘콘텐츠 중심

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는 비전을 유지하며 2011년 경영 목표와 경영 전략을 수립

하였다. MBC의 미션과 비전을 평가하면 미션은 중단기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아님으로 

적절하다 평가되며,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는 비전은 현재 MBC의 규모나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실로 볼 때 달성할 목표라기보다는 방향성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런 측

면에서 실현가능성은 부족하다 판단된다. 조직 구성원의 비전 자체에 대한 공감 정도 

역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MBC가 처한 현실 하에서 가능한 창의적이

고 도전적인 비전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MBC의 최고경영진은 2010년 파업 및 시청률 하락, 2011년 종합편성채널등장과 뉴

미디어 확대라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미션과 비전하에 시청률 8.4% 달성을 통한 경

쟁력 1위 탈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경영목표 달성, 고객 만족 극대화 등의 경

영 목표를 세워 회사를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의 질 향상과 채널 경쟁력 확

보, 조직개편, 평가제도 개선, 조직문화 활성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유통, 뉴

미디어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었다. 

경영 전략 및 경영 목표를 평가하면 경영 전략 및 목표 설정은 미션과 비전을 기반으

로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며 잘 연계가 되어 있다 판단되며, 각 경영 전략과 목표 역시 

잘 합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 목표는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잘 갖추었다

고 판단되며, 당해 연도 경영 목표 달성도 다소 미달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만

족스러운 수준으로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MBC의 경영 목표는 경쟁력 1위 탈환, 재무적 경영 목표 달성, 고객 만족으

로 구성된다. 우선 경쟁력 1위 탈환 부분에서 연간 시청률 8.4%, 채널 경쟁력 1위를 목

표로 설정했다. 그 결과 연간 시청률은 8.2%로 달성하지 못했으나 채널 경쟁력은 타사

를 누르고 1위를 탈환하였다. 라디오 방송 역시 타 방송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TV의 경우 절대 시청률 목표 미달, 라디오의 경우 

전반적 청취점유율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재무적 경

영 목표 달성 부분에서는 본사 매출 7,509억원, 영업이익 110억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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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본사 매출 8,910억원, 영업이익 740억원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다. 

이는 광고 수입과 콘텐츠 직접 판매 및 관련 수입, 공연 등 기타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

다. 이는 수익원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향후 계속적으로 

전략적 자원의 배분과 최고경영층의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부분에서는 시청율 1위, QI 순위 상승, 채널별 브랜드 자산평가 1위라는 성

적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고객만족의 정도는 개선되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MBC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고객만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MBC는 2011년 한 해 동안 조직 구조 및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 상당한 개선

을 이루려 노력하였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TV제작본부 내 

드라마국, 예능국을 드라마본부, 예능본부로 격상하였고, 각 제작부서의 기획 및 개발부

서를 통합하여 사장 직속 크리에이티브센터를 신설하였고, 기존 스포츠 제작단을 스포

츠제작국으로 격상하여 산하에 스포츠기획사업부, 스포츠제작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글

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업본부 내 뉴미디어 사업국, 글로벌사업국을 신설하였

고, 아나운서국 내 KOICA협력부를 신설하였다. 이 외에도 조직슬림화를 위해 유관업무

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구조 변화는 뉴미디어와 종편의 등

장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콘텐츠 중심의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하

기 위한 비전의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인력구조상의 문제 즉 노후화된 인력구조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자연 감소를 통해 인력구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 전략이 앞으로 급변

하는 시청자 욕구변화와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진솔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적 관리 차원에서 2011년 신규 사원을 17명 충원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40명을 충원했던 것에 비해 적은 수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무장

한 우수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다수 선발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은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년과 비교해 채용방법, 시기, 전형방법 등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여성 및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역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도 개선의 여

지가 많다. 여성인력 비율은 16%로 지상파 방송국 사업 종사자 중 여성인력비율인 1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은 법정 의무 비율인 2.3%에 미달하고 있다. 

인사고과나 승진제도는 일반 기업의 추세와는 달리 아직 종신고용제 형태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고과 최하등급자에 대한 조치가 

일반 기업에 비해 소극적이며, 호봉제 개념이 큰 승진제도 운영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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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상체계 차원에서 MBC는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급여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동

의하나 오랜 관행과 노조와의 관계 등으로 성과중심의 연봉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하

고 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간부 성과급제 및 직급별 호봉제 도입, 신입사원 연봉제 도

입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간부 성과급제와 직급별 호봉제는 검토 중이며 신입

사원 연봉제 도입 또한 노조의 강한 반발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 내

의 인센티브 결여, 그에 따른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적의지 약화 등 향후 발전에 큰 문

제가 노출되어 경영의 문제 해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노사 관계의 경우 상당한 갈등이 혼재하며 노조와의 관계 정립은 MBC가 당면하는 중

요한 숙제라 할 수 있다.

셋째로 MBC는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제작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은 53%라는 매우 높은 매출을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우선 콘텐츠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 및 유통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 국내 직

접 판매의 경우 VOD 매출, 실시간 재전송 매출, 웹하드 서비스, 음원 사업 등 다양한 수

입원에서 높은 수익을 거뒀다. 이런 콘텐츠 판매를 위한 경쟁력 향상에는 드라마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위해 드라마 선정 관리 절차 내규를 제정하고 외주드라마 선정 및 

관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였다. 간접 판매는 시청률 제고를 통한 광고 판매수입의 

증가를 의미하며 간접 판매의 경우 시청률 1위와 광고판매 13%증가의 실적을 거뒀다. 

향후 콘텐츠 분야의 MBC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콘텐츠를 마케팅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아울러 콘텐츠 수급에 관한 인식 전환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콘텐츠 수출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총 5,101만달러 수출 실적

으로 전년대비 10.2%의 성장을 보였다. 어찌 보면 2009년 대비 2010년 성장률 22.7%

에 비해 다소 둔화된 성장세이나 이것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일본에서 지진 등의 영향

으로 성장이 둔화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반해 중국, 대만의 지속적 성장과 싱가포르, 인

도네시아 시장의 매우 높은 성장은 고무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원

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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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회계부문

MBC는 2008년 발생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에는 저조

한 경영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전 임직원의 비상경영방안 추진 등의 노력으로 2010년에

는 매출액 7,429억 원 및 영업이익 605억 원의 경영성과를 달성하였고 2011년에는 매

출액 8,910억 원 및 영업이익 740억 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재

무지표로 볼 때는 MBC의 경영이 이미 정상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국내 광고시장 

및 방송산업의 특성상 광고매출 및 영업이익은 외부적인 영향 또는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을 단기적인 재무지표에만 의존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조직의 사업프로세스로 볼 때 재무성과는 사후적인 결과

물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내부경영체계 구축 노력 및 그 진척

정도를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및 2010년 경영평가를 통하여 재무·회계부문에서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의 통합, 위험관리를 위한 Control Tower 기능 강화, 연단위 예산제도의 세

분화를 통한 대응능력 제고,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의 경영개선사항을 제기한 바 있

다. 또한, 신사옥 건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투자로 인한 대규모 자금 소요와 관련한 잠재 

Risk 및 Contingency Plan 수립의 필요성을 MBC 경영진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기하였다.

MBC는 정보유출 보안사고의 후속조치로 정보시스템부를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외부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MBC 경영정보시스템은 경영층의 중장기적 전략 또

는 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현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

발되었으며, 2011년 중에 ‘원가시스템 구축계획’의 추진이 보류된 사례가 MBC 경영정

보시스템의 현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MBC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이 각기 다른 프로그램 코드방식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신규로 구축될 원가시스템으로의 직접 연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고, 원

가시스템에 필요한 일부 기초정보들이 기존 시스템에서 생성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제작 정보, 회계 등의 기존 재무관련 시스템과 개발언어, 집계기준 등의 차

이로 인해 프로그램별 실적 집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MBC는 

원가시스템의 구축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업무의 

복잡성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가시스템 개발을 보류하게 되었다.

MBC 내부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요 경영정보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

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현재의 MBC 경영정보시스템 수준은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정보시스템부 기능을 외부 위탁으로 

전환한 정책이 과연 타당한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경영평가에서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 MBC 감사실의 인

원은 회계, 광고, 기획, 구매, 관재, 총무, 인사, 사업, 편성, 기자, 방송엔지니어, 건설 등 

해당 업무에서 장기간 근속한 간부사원(부장급 ~ 부국장급)으로 순환근무방식으로 충원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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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감사인력의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고자 하였으

나 2011년말까지도 착수되지 못하였다. MBC는 2012년 1월에 전문인력으로 공인회계

사 1인을 채용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까지 ‘감사업무 매뉴얼’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된 과정을 살펴볼 때, MBC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경영정책 추진과정에서 후순위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MBC 내부적으로 경영정보의 통합 및 상호연계성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한 점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조정본부의 

Control Tower로서의 기능 강화를 과거 경영평가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

기획조정본부는 2011년 10월 임원회의에 ‘경제위기 대응 예산 시나리오(Contingency 

Plan)’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제상황에 따른 경제위기에 효과

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집행 및 전략적 현금관리에 초점을 두고 수립된 시나리오

별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최근 2~3년 동안 MBC 경영에서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및 미디어랩의 경쟁체제 도입 

등 미디어환경의 대변화’와 ‘신사옥 건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투자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의 소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경영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신사옥 건립을 위한 안정적

인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여의도 방송센터의 원활한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

의도 방송센터의 매각은 대외적인 경제위기에 준할 만큼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다루어

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실사일 현재까지도 여의도 방송센터의 매

각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며, 과거 경영평가에서도 신사옥 건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투자와 관련된 잠재 Risk 및 Contingency Plan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MBC의 ‘경제위기 대응 예산 시나리오(Contingency Plan)’에서는 여의도 방

송센터 매각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그에 따른 Contingency Plan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MBC의 ‘경제위기 대응 

예산 시나리오(Contingency Plan)’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수립되고 작동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여의도 방송센터 주변에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건축되고 있다. IFC빌딩의 경우 

1개 사무동 빌딩은 2011년 10월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고, 나머지 2개 사무동 빌딩

은 2012년 8월경에 준공되어 입주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축이 중단된 

파크원 빌딩도 법적 분쟁이 조만간 해소되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러한 주변 여건들을 고려할 때 향후 여의도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들어 MBC 여의도 방송센터의 매각 흥행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시각들도 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 또는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용산국

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상암동 DMC 랜드마크 타워 사업, 양재 파이시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감안하여 여의도 방송센터의 매각은 실현가능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

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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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부문

2012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날로그 TV가 HDTV로 진화하여 서비스 측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크

게 진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유무선 인터넷 방송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고, 스

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3D 영화들이 크게 성공하면서, 3DTV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실제 서비스

는 아직 일상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UHD 관련 카메라, 디스플레이, 

전송 기술 등이 상용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에서도 UHDTV 도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원소스 멀티유스로 매

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 MBC는 콘

텐츠 중심적 글로벌 미디어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적으로 다양한 측면

에서 방송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MBC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착

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기술부문의 경영평가를 통해 나타

난 성과와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지상파 방송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계열사 디지털 전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청자 복지 향상을 추

진하고, 제작･송출 시설의 HD 전환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 확대 및 지상파 직접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2010년 평가에서 지적된 제작설비, 송출 설비 부족에 대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였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 상반기에 뉴스와 시사교양 

NPS를 증설하여 스토리지와 NLE를 확충함으로써 여의도의 NPS 용량 부족 문제를 상

당 부분 해결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산의 NPS를 증설함으로써 용량 부족문제는 거

의 해결하였다. 또한 종일방송에 대비하여 방송을 더욱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송출 

서버를 완벽히 이중화하였고, 송출 서버의 파일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송출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셋째, 방송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3G 서비스를 활용

한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ooq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서비스를 위한 

송출시스템과 전송 프로그램을 기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극대화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MBC 디지털본부 내에 3DTV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3D 콘텐츠 제작 기반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3D 콘텐츠를 제작

하여 3D 콘텐츠 제작 기술을 축적한 것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지향하는 MBC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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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잘 부합하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MBC 디지털본부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잘 실현해 가고 있고,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제작 및 편집 설비와 송출 

설비 부분의 취약점을 잘 극복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단기적⦁중기적 미래 방

송 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술부문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자 한다.

첫째, 평가를 통해 파악된 UHDTV에 대한 기술정책은 다소간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물론 2012년말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한 기술적 준비로 인해 인적으로나 금전

적으로 적극적 투자 여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지향하는 

MBC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카메라, 편집기 등의 경우 

이미 4K 급의 방송장비들이 고가이긴 하지만 출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소

간의 투자를 통해 장비를 확보하면 콘텐츠를 시험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UHDTV 시험 송출까지는 표준이나 제도, 주파수, 수신기 등의 여러 가지 문

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UHDTV 콘

텐츠 시험 제작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UHDTV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실험적으로 UHDTV 콘텐

츠를 제작하기 위해 LG전자 UHDTV 수상기 연구팀과 협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 시점에서 700 MHz 주파수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가 향후 UHDTV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사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

요하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TV에 대한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700MHz 대역 사안도 일부 기술조직에서만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700 MHz 

주파수 정책에 대해서 MBC는 ‘생사’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회사 내외적으로 

명확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에 걸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

내 UHDTV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지상파의 생존을 위해서도 UHDTV 및 700MHz 문

제에 전사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가전사 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UHDTV에 대한 MBC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UHDTV 장비를 도입하고 

시범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기술 인력 양성 현황을 보면 여전히 다소 단기적인 목표 위주로 실현되고 있고, 

또 현업 실무에 치중되어 있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방송기술 인력양성 요구는 

2010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IT 파견 교육,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4~5년차 재교육/파견 등을 통해 방송기술 인력양성을 제도적

으로 체계화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매우 기형적인 기술 인력 구조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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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단기적으로 현업 실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긴 하나, 

그러한 목표 위주로만 인력을 양성해서는 고급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겠으나, 기술 인력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여 차세대방송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권

고한다.

넷째, 수익률 개선 폭이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 2011년까지 MBC는 지상파DMB 서비스를 착실히 시행해 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기존 지상파DMB의 유효전송률을 1.5 배 향상시킬 수 있는 AT-DMB 상용화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상파DMB와 스마트폰 모

바일 IP 기반 AV 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이 확고하지 못한 점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지상파DMB의 화질을 개선하고 스마트폰 기반 AV 서비스와의 적절한 관계 

정립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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